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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knowledge of HPV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Methods: Participants consisted of 285 female university 
students(nursing major;153, others;132). A dichotomy 
with 20 items of HPV knowledge was developed by a 
researcher. Results: Reliability of the HPV knowledge 
tool was Cronbach' alpha .87, and Split-half Guttman 
coefficient .85. Correction rates of HPV knowledge by 
item ranged from 19.6 to 76.8%.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HPV knowledge scores by 
major group or sex related characteristics. Conclusions: 
Accurate, university wide education regarding HPV 
knowledge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should be 
done regardless of the major; nursing or not. 
Replication studies with different ages or sex groups 
and application of HPV education in relation to STI 
prevention and cervical cancer prevention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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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대생은 발달과정상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 초기로 이행

되는 과도기로서 성숙, 친밀성 및 주체성 발달이 중요한 과제

이다(Kwon, Kim, & Kim, 1998). 최근 증가하는 성의 개방화

는 성범죄와 성병 문제, 혼전 임신으로 인한 유산이나 미혼모 

문제를 낳고 이런 문제들은 대학 내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

다(Kim, 1999). Lee(2002)의 연구결과 대학생의 95.8%가 성교

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성병은 대학생의 95%에서 중

요한 성교육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감염은 

북미에서 가장 흔한 성 전파성 질환으로(Betty, O'Connell, 

Ashikaga, & Cooper, 2003), 미국 내 전체 HPV 감염율은 

15-20%로 추정된다(Stole, 2000).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 연령

과 지역, 검사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여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여성의 전체 감염율은 약 15.5%로 추정되고, 이중 20-30

대 유병율이 2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Joo et al., 

2004), 일 지역 여자 대학생의 감염율은 15.2%로 보고되었다

(Shin et al., 2004). 그러나 HPV 감염은 공공의 건강문제나 

성 전파성 질환으로도 잘 알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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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성 질환 목록에서도 제외될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자와 

전문가, 및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HPV에 관한 잘못된 지식이 

만연되어 있다(CDC, 2001).

최근 고 위험 HPV가 자궁경부암과 경부 전암 발병의 원인

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Bertram, 2004), HPV 검사는 현재 

자궁경부암의 고등급 병변 환자의 일차 선별 검사 시 보조 

검사로 사용되고 있어 HPV 검사의 임상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Lee, 2006). 따라서 HPV 연구의 최신 동향은 HPV를 성 

전파성 질환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도 자궁경부암 예방에 초점

을 두고 있다. McFadden과 Schumann(2001)은 앞으로 자궁경

부암의 선별검사는 HPV 검사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진행

될 것이므로 간호사는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이 높은 여성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을 상담하며, 위험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적절한 선별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자궁경부암은 여성 암 사망원인의 두 번

째인데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원

인인자로 인식되고 있다(Janicek & Averette, 2001; Stole, 

2000). 그중에서도 여자 대학생은 HPV 감염이 일어날 위험성

이 가장 큰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Linnehan & Groce, 1999). 

Sadeghi, Heiesh와 Gunn(1984)의 연구결과에서도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Pap 도말검사 결과 초기 이형증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연령군이 20-24세로 보고되었지만 Weinstein 

(1982)은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 HPV 감염 가능성을 낮게 믿

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즉, HPV 감염의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성 전파성 질환의 예

방에서부터 중장기적으로는 자궁경부암의 예방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여성 건강문제로 간주되는데,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여대생을 위한 HPV 감염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들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관련지식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런

데 간호학 전공 여대생은 타 전공 여대생에 비하여 성지식이 

높았던 Lee(2002)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HPV 지식에 있

어서도 전공 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간호학 전공

자와 타 전공자 간 HPV 지식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고 사료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HPV 관련 간호 연구가 전혀 이루

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HPV 감염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 연

구는 HPV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진 여대생의 HPV 지

식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대생의 HPV 지식 정도를 조

사함으로써 향후 여대생들에게 올바른 HPV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자료의 지침을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HPV 감염예방 및 

자궁경부암 예방을 도모하는 건강행위 실천을 격려하고자 한

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대생들의 HPV 지식의 정답률을 확인한다. 

• 간호학 전공자와 타 전공자 간 HPV 지식의 차이를 확인한다.

• 성관련 특성에 따른 HPV 지식의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HPV 지식을 확인하는 횡단

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여자 대학생으로 2개 시 소재 3개 대학교의 

7개 전공 영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 시

작시 대상자 규모는 350명으로 간호학 전공자 150명, 타 전공

자 200명이었는데 연구 참여를 거부하였거나 동의서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와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던 65명을 제외하여 

최종 연구 대상자는 간호학 전공 153명, 타 전공자 132명으로 

총 285명이었다. 대상자들은 연구자 및 연구 보조원으로부터 

연구의 목적을 설명 듣고 기꺼이 참여를 원하였던 경우로, 연

구동의서에 자필 사인을 한 사람들에 한하였다.

3. 자료 수집 과정 및 절차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강의실에서 직접 

연구 대상자에게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였는데 설문지와 함께 연구 동의서를 함께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답하는 시간은 10-15분 정도

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10월 1일부터 2006년 12월 

10까지였다.

4. 측정 및 연구 도구

• 대상자의 일반적 및 성 관련 특성: 연령, 전공, 성 파트너, 

성교의 첫 시기, 산부인과 검진 경험 유무 및 관련 이유, 

성 전파성 질환 관련 지식 및 실천 정도, 유산력에 대해 질

문하였다.

•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지식: HPV 지식 도구는 연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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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85)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valid %)
Mean±SD Min-Max

Age 21.5±1.73 19-29
Year First 89(31.2)

Second 139(48.8)
Third 14( 4.9)
Fourth 43(15.1)

Major Nursing 153(53.7)
Others 132(46.3)

Sexual partner Never 232(81.4)
Past 20( 7.0)
Present 33(11.6)

First coitus  43(15.1) 20.0±2.30 11-24
OBGY health exam No 209(73.3)

Yes 76(26.7)
Reasons of OBGY Routine F/U(prevention) 23(32.0)
health exam (n=76) Worry or anxious+asymptomatic 10(13.3)

Physical symptom 40(53.4)
Others 3( 1.3)

No reasons of OBGY No symptoms 128(80.0)
health exam(n=160) Concerning about known to surroundings 9( 5.6)

Prior to marriage 21(13.1)
Others 2( 1.3)

STI related knowledge Never know 38(14.2)
(n=267) Slightly know 184(68.9)

Quite know 36(13.5)
Very well know 9( 3.4)

Practice for STI prevention Never do 84(32.6)
(n=258) Slightly do 111(43.0)

Quite do 31(12.0)
Very well do 32(12.4)

Abortion No 279(97.9)
Yes 6( 2.1)  1- 3

의해 개발되었다. 도구개발 과정은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

가 세부 영역과 문항들을 개발하였는데, 도구로서의 타당도

는 산부인과 의사 2인과 모성/여성건강 간호학 담당교수 1

인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인정받았으며, 본 연구에 앞서 

1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도구의 내용은 

HPV와 자궁경부암의 관련성, HPV의 증상범위, 저 위험성과 

고 위험성의 구분, 잠복기/예후/면역성과의 관련성, 호발 연령, 

전염경로, 검사와 진단, 예방과 치료, 및 선천성 감염에 대한 

세부 영역으로 나뉘어 영역 별 지식으로 구성되었다. HPV 지

식도구의 측정은 이분척도로 구성되어 정답인 경우 1점, 오답

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여 HPV 지식점수는 총 0점에서 20

점 사이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많을수록 HPV 지식이 

높다고 해석한다.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내적 일관성을 나

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Kuder Richardson 20과 동일함)

는 .87, 반분법에 의한 Guttman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 컴퓨터 프로그램(version 12.00 ;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형 자료에 대해 빈도, 

백분율을 연속형 자료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

대값을 구하였고, HPV 지식의 정답률은 빈도와 백분율을 계

산하였으며, 전공 별 HPV 지식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으로, 

성 관련 특성에 따른 HPV 지식의 차이는 독립적 t 검정과 일

원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시 유의수준은 P<.05 로 정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대상자가 성 관련 특성을 응답할 때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

하여 대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전국적 규모가 

아니기에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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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성 관련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19세에서 29세까지로 평균 21.53±1.73세, 

학년 구성은 2학년 48.8%, 1학년 31.2%, 4학년 15.1%3,학년 

4.9%의 순으로 나타나 저학년이 고학년 보다 많았다. 전공 영

역은 간호학 전공자 53.7%, 타 전공자 46.3%였는데, 구체적으

로 타 전공을 살펴보면 사범 계열 16.5%, 법정/경영 계열 

12.6%, 인문/사회 계열 8.4%, 관광/스포츠 계열 4.2%, 예술/디

자인 계열 3.2%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파트너는 한 번도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으로 81.4%, 

현재 있는 경우는 11.6%, 과거에만 있었던 경우는 7.0%로 나

타났고, 성 경험이 있었던 경우 첫 성교 시기는 11세에서 24

세까지로 평균 성교 시작 연령은 20.2±2.30세였다. 성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산부인과 진찰 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26.7%, 

없었던 경우는 73.3%였다. 산부인과 진찰 경험이 있었던 경

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체적 증상이 있어서 40명(53.4%), 

정기적 진찰이나 예방적 차원에서 23명(32.0%), 증상은 없으

나 불안하거나 걱정되어서가 10명(13.3%)이었다. 반면 산부인

과 진찰을 하지 않았던 경우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어서 80%, 결혼을 안했기 때문 13.1%, 주변에 알려지는 것

이 두려워서가 5.6%로 나타났다.

성 전파성 질환 관련 지식 정도는 약간 알고 있다가 68.9%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혀 모른다 14.2%, 상당히 알고 있다 

13.5%, 매우 잘 알고 있다 3.4%의 순이었다. 성 전파성 질환 

관련 예방의 실천에서는 약간 한다가 4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혀 안 한다 32.6%, 매우 잘 한다 12.4%, 상당히 

한다 12.0%,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대부분인 97.9%는 유산경

험이 없었고 6명(2.1%)만이 유산경험이 있었다<Table 1>.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HPV 지식 정도 

전체 대상자의 HPV 지식 20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19.6%에

서 76.8%까지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에서 정답률이 70% 이

상으로 높았던 문항들을 살펴보면 제 6 문항: HPV는 성 전파

성 질환의 하나다 76.8%, 제 1문항: HPV는 자궁경부암 발생

과 관계있다 75.4%로 나타났고, 반면 정답률이 30% 이하로 

낮았던 문항들을 살펴보면 제 2문항: 저 위험 바이러스는 자

궁경부암을 일으키지 않는다 19.6%, 제 15문항: 성적으로 활

동적인 여성은 매년 HPV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7%, 제 11

문항: 남성에서도 HPV는 생식기 암을 유발하므로 검사가 필

수적이다 22.8%, 제 13문항: 만일 면역력이 좋으면 HPV는 저

절로 사라진다 27.0%, 제 14문항: HPV는 자궁경부 Pap 검사

에서 발견된다 28.1%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문항 별 HPV 지식 정답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제 4문항: 고위험 바이러스는 성기 주변에 사마귀를 만

든다(χ2=8.41, p=.003), 제 7문항: HPV는 구강, 호흡기계, 눈 

등에 감염시킬 수 있다(χ2=11.49, p=.001), 제 8문항: 콘돔은 

HP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χ2=6.35, p=.008), 제 17문항: 임

신한 여성이 HPV에 감염되었다면 제왕절개를 통해 신생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χ2=10.23, p=.002)에서 간호학 전공과 

타 전공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여대생의 HPV 지식 점수는 20점 만점에 최소 4점에서 최

대 15점까지로 평균 9.18±2.01점으로 나타났고, 전공 별, 성 

파트너 유무, 산부인과 검진 유무, 성 전파성 질환 관련 지식 

정도 및 실천 정도에 따른 HPV 지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Table 3>.

한편 간호학 전공자와 타 전공자 간 성 파트너, 산부인과 

검진 유무, 성 전파성 질환 관련 지식과 성 전파성 질환 예방

을 위한 실천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 전파성 질환 관련 지

식 정도(χ2=25. 96, p=.000)에서만 전공 별 차이를 보였다.

<Table 3> Differences of HPV knowledge scores by 

subjec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n)

Knowledge 

scores
Independent t

or F (P)
Mean(±SD)

Major Nursing (153) 9.11(±2.04)  .59(.558)
Others (132) 9.26(±1.97)

Sexual partner Never (232) 9.22(±1.90)  .41(.667)
Past ( 20) 8.80(±2.48)
Present ( 33) 9.15(±2.01)

OBGY health No (208) 9.24(±2.00)  .46(.498)
  exam Yes ( 76) 9.05(±2.03)
STI related Never ( 38) 9.53(±1.91)  .41(.748)
  knowledge Slight (184) 9.18(±1.96)

Quite ( 36) 9.11(±1.77)
Very well (  9) 9.00(±2.55)

Practice for STI Never ( 84) 8.93(±2.05) 1.17(.326)
  prevention Slight (111) 9.45(±1.83)

Quite ( 31) 9.10(±1.97)
Very well ( 32) 9.50(±1.92)

논    의

본 연구는 HPV 감염 예방을 위한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

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HPV 간호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연구 대상자인 여대생들의 HPV 지식정도는 도구의 중간 

값 보다 낮았고 문항 별 70% 이상 정답률은 2개 문항이었던 

반면, 30% 이하의 정답률은 5개 문항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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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대생들은 HPV의 저 

위험, 고위험 바이러스 간의 차이, 남성 HPV 감염의 특성, 검

진방법, Pap 도말검사와의 차이점, 바이러스가 면역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사실, 콘돔을 통해서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생식기 주변의 사마귀와 자궁경부암과의 관련성 

등에서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PV가 지니

는 고유의 특성을 구별하지 못한 채 다른 성 전파성 질환의 

증상, 예방 및 치료와 혼돈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정답률이 낮았던 위의 내용들은 성교육에서 강

조되어야 할 부분으로 HPV 감염을 타 질환과 비교설명 할 

때 혼돈하지 않도록 반드시 차별화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Blair(2004)가 지적한 HPV의 역할과 자궁경부암과의 관계, 향

후 선별검사 과정에 있어서 대상자 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하

는 것이며, 또한 HPV에 전염되는 경로가 잘 알려져 있지 않

다는 점, HPV 병변이 보이지 않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콘돔

을 착용하여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이 대상자들에게 

HPV 감염이 골치 덩어리가 된다는 주장과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HPV 지식, HPV 감염의 후유증 및 간호의 역할에 

대한 최신 정보로서 대상자와 성교육담당자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HPV는 현재 100여개의 아형이 

알려져 있는데 생식기 HPV와 피부 HPV로 나뉘고 생식기 

HPV는 침윤암에서 흔히 발견되는 고 위험군과 양성 질환에

서 발견되는 저 위험군으로 나뉜다(Lee, 2006). 성적 접촉을 

통해 자궁경부, 질, 항문 등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HPV 아형 중에서 주로 한국여성에서 HPV 16, 18이 많이 검

출되는 점은 외국과 유사하다(Jung et al., 2004). 자궁경부암

과 그 전암 병변인 자궁경부 상피 이 형성증은 HPV 감염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성적 접촉에 의해 전파되며 

고 위험 HPV 16, 18형의 빈도가 가장 높고 성생활이 활발한 

연령에서 HPV 유병율도 높다(Bosch, Lorincz, Munoz, Meijer, 

& Shah, 2002).

한편, 많은 여성들은 성적으로 활동적이라는 단순한 사실만

으로도 HPV 감염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

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규칙적인 검진을 받지 않는

다고 한다(National women's health report, 2003). HPV가 무증

상이거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HPV에 감염된 사

람은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

며 HPV 진단이 지연될수록 세포 이형증의 위험성과 HPV 후

유증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HPV 진단은 젊은 여성에게 

많은 혼란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므로 건강관리자는 감염된 여

성에게 HPV 관련 정보와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Linnehan & Groce, 1999).

HPV 환자 간호의 중심은 교육이지만(Blair, 2004), 대상자들

은 인터넷을 통한 교육 등을 접할 때 일관성 없는 조언이나 

관련성 없는 결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최신 

이슈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환자를 위한 다양한 조언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Bertram, 2004). 또한 개인과 지역사회 모

두에게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시키도록 힘써야 하며, HPV 

예방, 발견 및 치료의 인식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맞는 치료나 예방 방식을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도움

을 줄 수 있어야 한다(Richman, 2005).

즉, 이상에서 제시된 문헌과 최신 지식을 적용한 HPV 관련 

성교육이 여대생들에게 필요하고, 성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

의 전문적인 노력, 지식, 및 태도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예상과 다르게 간호 여대생과 타 전공 간 

HPV 지식 점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문항별 지

식의 정답률을 볼 때 고 위험 바이러스는 성기 주변 사마귀

를 만든다, 콘돔은 HPV 예방이 가능하다, 제왕절개를 통해 

신생아 감염이 예방된다는 문항에서 간호 여대생들의 오답률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간호학 전공자로서 HPV 지식에 

대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이는 Lee(2002)의 간호 여대

생이 일반 여대생에 비하여 생식생리, 피임, 임신 및 성 전파

성 질환의 모든 영역에서 성지식 점수가 높았던(p=.000)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간호 여대생들이 

HPV 지식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일부 여대생으로 국한되어있고 주로 1, 

2학년의 저학년으로 구성되었던 점, 간호 여대생들의 경우 전

문적인 성 관련 지식은 주로 3, 4학년의 고학년에서 이루어진

다는 점을 고려하면 HPV 지식은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성지

식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학 전공자는 타 전공

자와 HPV 지식에 있어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간호학생에게 HPV 감염에서 흔히 나

타나는 저 위험군 바이러스 감염 형태인 사마귀 같은 피부 

병변을 혼돈하지 않는 일, 다른 성 전파성 질환과 다르게 콘

돔으로 완전 예방할 수 없다는 점과 신생아 감염과 관련된 

깊이 있는 교육이 확실히 필요하다. 간호학 전공자와 타 전공

자 간 HPV 지식의 명확한 차이검증은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아쉬웠던 점은 간호 여대생들은 타 전공자에 비하

여 성 전파성 질환 관련 지식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예방을 

위한 실천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은 간호 여대생에 있어

서 자가 건강관리 뿐 만아니라 건강관리자의 역할 모델을 위

해서도 적극적인 건강행위 실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HPV 양성률을 조사하지 않았기에 여대생들의 

실제 HPV 관련 건강 상태를 논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성 파트너, 성교 시기 및 경험, 산부인과 진찰, 또는 유

산경험과 같은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성 문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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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편견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

로 판단되므로 연구결과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

다. 이러한 제한점은 본 연구를 포함하여 자가 보고에만 의존

하여 성 건강 실태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유사한 조사

연구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 관련 특성을 보고할 때 갈등 없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

으로 보고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공에 관계없이 여대생의 HPV 지식정도는 낮

았고 성 전파성 질환 관련 지식정도와 실천이 부족하다고 응

답한 것은 여대생 모두에게 전반적인 성 전파성 질환 지식을 

포함한 HPV 지식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교육이 절실하

고 성 전파성 질환예방 실천을 증가시키는 교육과 지지 방법

을 고안해야 한다. 여대생은 현재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실

제적, 잠재적으로 성적 활동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서 성 전

파성 질환 예방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집단이다. 특히 

이들에게 HPV 감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 HPV 감염으

로 초래될 수 있는 장기적 차원의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

도 적극적인 HPV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HPV 관련 간호연구

로서, 여대생의 HPV 지식정도를 조사하여 향후 HPV 관련 성

교육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자는 총 285명으로 

간호학 전공 153명, 타 전공 13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 도

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20문항의 이분척도로 된 HPV 지식 측

정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alpha 

.87, 반분법에 의한 Guttman 계수는 .85였다. 연구 결과는 

HPV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은 최저 19.6%에서 최대 76.8%까

지였고 간호학 전공과 타 전공자 간 HPV 지식점수 간의 차

이는 없었다. 따라서 전공과 관계없이 여대생을 위한 체계적

이고 정확한 HPV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제언으로 남자 대학생 및 다른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와 대학생을 위한 HPV예방 교육의 개발과 효과 검

증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HPV 관련 간호연구는 건강

행위 변수, 사회 심리적 변수, 및 자궁경부암 예방과의 관련

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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